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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
배포일시
2021. 7. 13.(화)

/총 2매(본문2)

담당
부서

건설산업과 담 당 자
∙과장 김광림, 사무관 이동훈, 주무관 김태균

∙☎ (044) 201-3542, 3543

보 도 일 시
2021년 7월 1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7. 13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줌라이언(ZOOMLION) 타워크레인 59대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

- 심평위 심의결과, 제작결함 의심부품 전량 교체 결정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7월 9일 개최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

평가위원회*
(이하 “심평위”)에서 수입사인 ㈜두두인터내셔널이 제출한

타워크레인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심의․승인하였다고 밝혔다.

* 관련분야의 교수·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

제작결함 여부를 심의함에 따라 결함여부에 대한 공정성·객관성 확보

ㅇ 금번 심의는 타워크레인(줌라이언 제작, 중국産)의 슬루윙 마스트*

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용자 제보에 따라 수입사인

㈜두두인터내셔널이 자발적 시정조치(리콜)계획을 국토교통부에

제출하여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* 턴테이블(선회장치)과 지브(물건을 매달고 회전하는 가로대)를 연결하는 부품

□ 수입 제작사는 용접부 균열의 원인을 마스트 내에 유입된 강우가

얼면서 발생한 동파로 분석하였고, 동파문제 해결을 위해 마스트에

강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막이판을 용접 부착하는 보완방안을

제안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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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그러나, 심평위는 현재 부품에 빗물막이판을 추가로 덧댈 경우

용접부 변형 등 2차적인 문제가 우려되고 용접품질 불량도 완전

배제할 수 없으므로, 해당 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

하였고, 수입 제작사도 이를 수용하여 최종 승인되었다.

ㅇ 이로써,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작된 L250-18 기종의

타워크레인 총 59대의 슬루윙 마스트를 제작사(줌라이언)의 책임

하에 전량 신규 부품으로 교체하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 ‘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’을 통해

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은 원제작사가 책임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

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.

ㅇ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“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을

직접 제작한 원제작사가 안전을 보증하고 책임성 있게 조치한

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”면서, “앞으로도 타워크레인의

안전성은 원제작사 책임 하에 검증되어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

산업과 이동훈 사무관 (☎044-201-3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